
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무렵. 유다의 왕 

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패망의 길을 유다도 똑같

이 걷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. 그도 그럴 

것이 앗시리아의 산헤립이 유다를 정벌하기 위

해서 내려온다는 흉흉한 소문이 심심치 않게 히

스기야의 귀에 들려왔습니다. 기드론 골짜
기와 힌놈 골짜기가 만들어낸 천혜
의 절벽으로 둘러싸인 예루살렘은 성

의 북쪽만 막아내면 되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. 

하지만, 이런 예루살렘 성에도 한가지 결정적인 

단점이 있었는데, 온 예루살렘 주민에게 공급되

어야할 물의 근원인 기혼샘이 성 밖에 있다는 

것이었습니다. 히스기야는 만약의 침공을 대비

해서 물의 문제를 해결해야할 필요가 있었습니

다. 그래서 기혼샘의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

끌어들이는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하게 됩니다. 

기혼샘에서 부터 지하로 물길을 만들어서 예루

살렘 성 남쪽에 대규모의 물저장고를 만드는 것

이지요 (대하 34:2-4). 이 공사를 성공적으로 끝

낸 후, 히스기야는 기혼샘에서 흘려 보낸 물이 

채워져 만들어진 이 물저장고를 실로암이라

고 이름 지었습니다. 히브리어로 “보내다” 라

는 말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. 

히스기야의 터널의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BIB-
LIA에 게시된 히스기야의 승부수를 참조하기 바
랍니다 (아래 링크 참조). 
http://biblia.co.il/이스라엘서신-히스기야의-
승부수/

실로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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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로암

유도시아 Eudocia 에 의해서 건설된 
실로암의 교회

기혼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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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, 늘 유다왕국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

싸여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. 그래서 전쟁이 없

던 시절에는 이 실로암을 정결욕조로 사용하였

습니다.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기기 위해서 백

성들은 반드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예식

을 해야했는데, 정결예식은 정결욕조라고 불리

는 물을 담아두는 공간에 옷을 벗고 들어가서는 

온 몸을 물속에 담갔다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. 

성전에는 수 많은 사람이 늘 붐비었습니다. 그

리고 명절 때에는 수 만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

모여들었습니다. 성전의 주변에 많은 정결욕조

들이 있었지만, 그렇게 한꺼번에 몰려드는 사람

을 감당하기에는 벅찼습니다. 그래서 실로암은 

대규모의 인파를 수용할 수 있는 안성맞춤의 정

결욕조가 될 수 있었습니다. 

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치셨습니

다.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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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로암] 2007년도에 비로서 빛을 보게 되었다. 예전에는 이 장소에 팔레스타인 사람의 집이 들어서 있었다. 이 집이 이스라엘 
정부에 매각된 후 시작된 발굴에서 처음으로 히스기야가 공사하였고, 예수님께서 눈 먼 사람을 보내셨던 실로암을  찾게 된 것
이다. 



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에 가서 씻

으라 하셨습니다 (요 9:6-7). 우리말 성경에는 

‘못’이라고 되어 있지만, 물 저장고이지요. 

“왜 다른 곳이 아니라 실로암일
까?”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예수

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아마도, 정결욕조로 사용

되고 있는 “실로암에서 눈과 몸을 씻
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하
나님께 감사하라!”는 명령이 아닌가 합

니다. 

이제 곧 가을이 시작되면, 대한민국은 수능시

험 카운트 다운을 시작할 겁니다. 그리고 수능

을 앞두고 며칠전 부터 수능생들을 위한 특별

기도회를 하겠지요? 그동안 새벽기도와는 거리

가 멀었던 이들도 자녀들을 위한 열정적인 기도

를 시작할 것입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수능 시

험이 끝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

열심히 기도하던 교인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기 

시작합니다. 그 뿐인줄 아십니까? 자녀들의 학

교가 발표가 되고, 합격 통지서를 두손에 받아

들면 말이지요, 이 모든 결과는 다 “우리 아

이가 열심히 공부해서.”라고 합니다. 아이들

과 함께 밤낮을 함께한 부모의 열정 때문이라

고 합니다. 시험전에는 자녀들에 담대함과 지

혜를 달라고 목사님들을 찾아와 안수기도를 받

다가도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서 교회를 찾아

와서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

때문에 가능했노라고, 청년의 때를 신앙 위에 

보내겠노라고, 너무 감사하니 기도해달라고 안

수 기도를 받으러 온 이들을 아직까지 저는 단 

한 명도(!) 만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. 실로암에

서 고침을 받았던 그 사람은 그 길로 하나님께 

예배와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

데 (요 9:28), 오늘 우리는 그 길로 못본 척, 아

무 일도 없었던 듯이, 난 원래부터 앞을 잘 보았

던 사람인 양,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듯 하여 마

음이 무겁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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